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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0. 30.(금) 조간

2026. 10. 29.(목) 12:00
배포 2026. 10. 29.(목)

“배우자 동의는 모바일로 바로, 
추가 서류 제출은 나중에”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문턱 낮춘다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 간소화, 10월 30일부터 시행 -

- 배우자 금융정보 모바일 동의 신설, 신청 완료 후 추후 서류 제출 방식 도입 등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더 쉽고 빠르게 신청

하실 수 있도록 10월 30일부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이는 대통령이 강조한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의 일환으로 

배우자가 함께 있지 않아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고, 증빙 서류가 

당장 없더라도 우선 신청을 완료할 수 있게 되어 온라인 신청의 문턱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 국민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검색‧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로 460여 개의 중앙부처 복

지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온라인 신청(55개 사업) 등 제공(www.bokjiro.go.kr)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제도로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고, 재산 

등을 증빙하는 추가 서류 제출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온라인 신청 

이용률이 낮은 상황이었다.

  * (온라인 신청률) ’25년 신청자 887,431명 중 온라인 신청자 29,903명(3.4%)

(온라인 신청중단 사유) 총 2,467건 중 정보제공동의 917건(37.2%), 구비서류작성 937건(38%) 

  이에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복지로 기능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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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신청자와 배우자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함께 있지 않아도 

배우자 동의 절차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동의 절차를 마련하였다. 그간에

는 배우자 동의를 서류 제출 등으로 해야 했으나, 모바일 동의 절차를 신

설하여 배우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동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누리집 주소가 

전송되고 언제든 바로 배우자가 동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추가 제출서류가 즉시 준비되지 않아도 온라인 신청완료가 가능

하도록 개선하였다. 공적자료로 연계되지 않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임대차

계약서 등은 사본 등이 파일로 첨부되어야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추후 제출*이 가능해져 중간에 온라인 신청을 포기하지 않고 신청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다.

  * 추후 제출 선택 시, 서류를 준비한 후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제출 가능

  셋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이 동시에 가능하나,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초연금 신청 시 클릭 한 번

으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이 가능하게 되고, 이를 통해 수급 탈락 이후

에도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기초연금 신청이 간주되어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절차가 한층 더 편리해졌다.

  *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5년간 매년 2회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는 경우 기초연금 신청을 간주하는 제도

  정은경 장관은 “이번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쉽고 편리하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복지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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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개선 홍보자료

 ※ 보건복지부 카드뉴스


